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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님은 꿈에 혼적 상태에서 계시를 많이 주신다. 

2. 그 사람의 혼적 상태, 즉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에 따라서 주신다.

3. 낮에는 계시를 육적 상태에서 주신다. 밤에는 꿈속에서 혼적 상태에서 주신

다.

4. 사람에게는 육체, 혼체, 영체가 있다. 곧 육, 육혼,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쪼개야 각각 확실히 알고 나타나 활동하게 된다.

5. 꿈속에 혼계에 들어가면 지상에 사는 영들도 보고 자기 같은 현상의 혼들을 

많이 본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혼체로 보게 된다. 평소 생시에 좋아하는 사람

이면 꿈속에서도 좋아하며 대하고 사랑도 한다. 이 상태에서 주님은 계시를 주

기도 하신다.

6. 손을 엎어 놓으면 손바닥이요, 손을 뒤집으면 손등이다. 이와 같이 낮에는 

육계요, 밤에는 혼계, 곧 꿈의 세계다.

7. 꿈의 세계도 여러 단계가 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보는 단계도 있

고, 자기와 같은 혼체를 보는 단계도 있고, 영적 단계에 들어가 영들을 보는 

단계도 있다. 

8. 혼체는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상태와 육의 생활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

내며 꿈에 보게 된다.

9. 혼적 상태에서 보는 것이 ‘꿈’이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계시하신다. 어느 

때는 영의 차원에서 계시하기도 하신다.



10. 혼 자체가 형체가 아니고, <낮>에는 자기 육신을 쓰고 육체로 나타나 일

하고, 육신이 활동하지 않는 <밤>에는 육체를 쓰고 혼체로서 나타나 활동한다

는 것이다.

11. 혼체는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로서 <낮>에는 자기 육체를 쓰고 살고, 육

신이 자는 <밤>에는 자기 육체를 쓰고 혼체로서 혼계에서 산다. 

12. 자기 마음·정신·생각대로 혼체가 움직인다. 자기 육체가 자기 마음과 생각

에 따라 육계에서 살듯이, 혼체도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 영적 현상으로 나

타나 자기 육신을 쓰고 혼계에서 활동하며 산다.

13. 정신계의 사명자가 정신계에 대해 알고 말한다. 정신계는 혼계다.

14.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가 혼체다.

15. 혼체는 영적 단계인 혼적 단계에서 나타난다. 혼체는 육체를 영적으로 썼

기에 육체같이 만지면 만져진다.

16. 혼체들은 혼적 세계에서 육체처럼 사랑하기도 한다. 혼체는 영체보다는 덜 

느끼지만, 육체보다 100배나 더 확실히 느낀다. 

17. 육체 육의 세계, 혼체 혼의 세계, 영체 영의 세계다.

18.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각 위로 존재하듯이, 사람에게도 

육체 ; 혼체 ; 영체가 있는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체를 쓰고 

나타나면 육체요, 영적 세계의 하나인 혼적 세계로 나타나면 혼체다. 혼체는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체는 혼체와 완전히 다르다. 육체

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영체는 육체같이 완전히 따로 존재한다.

19. 육체를 가지고 영적 상태에서는 혼체로 나타나고, 육적 상태에서는 육체로 



나타난다. 혼체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영체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20. 혼체는 자기 마음과 정신을 겸하여 영을 중심하여 스며들어 나타난다.

21. 눈 뜨고 잠재의식 단계에서 있으면 잠이 안 들지만 육계에 속한 것이 아

닌 상태다. 이때 가만히 누워서 보면, 자기 마음과 정신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혼체로 나타나 자기 육체를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보인다. 여실히 보인다. 자

기 마음·정신·생각이 혼적 상태에서 형체가 되어 행한다. 그 단계에서는 육이 

죽은 자들의 영체도 보이고, 육이 살아 있는 자들의 혼체도 보인다. 

22. 영의 세계는 제재 없이 어느 정도는 다 보이니, 지상 육계와는 형상이 다

르다.

23. 현미경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을 보듯이, 영적 현상에서 보면 

영들이 세밀하게 보인다. 두 가지로, 영체들도 보이고 혼체들도 보인다. 그 사

람의 육체를 쓰고 그 마음·정신·생각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혼체다.

24. 자기 방에 책이 한 권 있는데 낮에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의 눈으로 

보고, 눈을 감고 있을 때는 혼체가 육신을 쓰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 혼적 상

태에서 보니,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25. 사람도 혼적 영적 상태에서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과 정신 상태가 보이니 

다르다.

26. 육적 상태는 1차원이고, 혼적 상태는 2차원이고, 영적상태는 3차원이다.

27. 육적 상태에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들어가면 혼적 상태에 이르

게 되고, 혼적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상태로 들어간다. 영적 상태로 

들어가면 자기 혼체가 육체를 이탈하여 영체로 가서 영과 같이 움직이며 활동



하게 된다.

28. 차원 높이 들어가야 육체 이탈이 되어 혼적 상태를 벗어나 영적 상태로 

들어간다.

29. 육계보다 혼계이고, 혼계보다 영계다. 영계도 지상영계보다 더 깊이 들어

가 높은 영계에 가면 각종의 것을 다 보게 된다. 


